
제 16강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 폭풍우의 피난처는? 

 본 주제는 구원에 관한 여러 주제를 강의한 결과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토론해온 모든 주제에 뒤따라온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주제들을 토론한 결과로서 모든 건전한 사람에게 야기(惹起)된 질문이며, 밝혀진 하나님의 진리의 성찰(省察)로 말미암아 창안(創案)된 열망에 관한 것이다. 
 만일 인간이 그 성찰(省察)에 있어서 모탈(mortal)이며, 장차 세대를 유업으로 받을 임모탈리티(Immortality)가 어떤 조건으로 획득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면, 사람은 그 영생의 조건의 본질을 터득하려는 열망과 그 조건을 성취하려는 성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주의 재림에 있어 나타나게 될 그 큰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루어야 할 그 조건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그 질문자는 그 큰 입법자(立法者)가 적합하다고 과하는 어떤 조건이든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각오를 세워야 할 것이다. 부여(賦與)될 그 혜택은 절대적으로 시여자(施輿者)의 뜻대로 된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그 혜택의 승인은 청원자(請願者)에게 전혀 권리가 없고, 그 조건들을 제시한 시여자(施輿者)가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 질문자는 그것을 진지하게 제의할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눅 18:17)하신 예수의 말씀을 참고하여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선한 성품이 장차 보상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도덕론자들의 정신적 조건이 아니고, 또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Power unto Salvation)이라고”(롬 1:16) 하나님께서 정하신바, 그 복음의 믿음을 비난하는 자들의 조건도 아니다. 

 그 반대하는 양자(兩者)의 형태는 그 기원(起源)이 영혼불멸설(靈魂不滅設)의 교리에 있다. 이것은 언뜻 보아서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철저하게 숙고(熟考)해보면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그 영혼불멸설 교리는 그 효과를 나타낸다. 그것은 신자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영원한 운명에 불가피하게 순응해야 할 것으로 간주하게 한다. 그리고 그들의 신학(神學)은 그 영원한 운명에 관하여 두 장소만으로, 두 부류(部類)로 인정하게 하는바, 곧 천당(天堂)과 지옥(地獄)으로서, 세상에 태어났던 거민(居民)은 국가와 시대와 신분과 상태에 관계없이 모두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할당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다수의 인류에게 봉쇄(封鎖)되어있는 그 조건으로서 하늘 나라에 들어감을 단언하셨던 것과, 또는 복음에는 무지하나 세상 도덕적 행위로는 찬양할만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야 한다는 것은 그 정통기독교 신자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조는 사람의 마음에 그 복음의 이해와 신앙에 관계없이 일반적 선(善)과 그 도덕적 가치가 확실히 용납될 것을 강요한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모든 인류가 결국에는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까지 믿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모든 인간이 반드시 영원한 행복이 아니면 영원한 불행,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상태가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교리, 곧 영혼불멸설을 신앙하는 결과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영혼불멸설을 제거해보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모두 구원받을 수 없는 분해(分解)의 과정을 거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본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사람이란 신적(神的) 요소가 결여된 존재물로서, 곧 무력한 모탈(mortal)적 종족(種族)이며, 그 스스로는 그 조건에서 향상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도덕성이 그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알려면 사도들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열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드디어 그 길을 여시고 그의 사도들을 보내어 인간에게 어떻게 들어갈 것을 권하게 하였다. 

 열방이 이 메시지를 보내는 목적은 그들이 일괄하여 개종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천년왕국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복음의 전도로 그와 같은 결과를 기도(企圖)하셨던 것이 절대 아니었다. 만일 그와 같은 것이었다면 우리는 세계 역사의 후반기에 들어선 지금은 다른 상태가 되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야 할 것이다. 지금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여 거의 2000년 가까이 되었다. 그런데 그 영향으로 세상이 개종되기는 커녕, 형태와 그 빛깔은 다르지만 약(惡)이 여전하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만족하고 그 육신성에 영합하는 그 어떤 종류의 어리석음도 탐내어 추구한다. 그러나 그들의 심판을 위탁할 성서의 그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에 의해서 순종해야 할 것이 양심에 밝혀질 때, 그들은 무미건조한 것이라고 하며 흥미없는 것이라고 하여 냉담하게 돌아선다. 

 본건에 있어 하나의 유력한 권위로서 베드로가 받아들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야고보가 그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방을 권고하신 목적은 “그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여 내려 하심”(행 15:14)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복음 전파에서 기도(企圖)하신 것은 세상에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시며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때에 이 세상에 나타나실 위대한 그 이름으로 형성될 하나의 백성을 모든 세대 동안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모으는 것이다. 사실 그 복음은 지정된 방법을 적용하여 그 이름의 일부로 형성될 것을 수락하라고 모든 사람에게 보낸 초청장이다. 그러나 효과있게 그것을 수락한 사람은 매우 적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명령하였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 16:15-16) 

 여기에 “그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선택할 그 원리에 관한 하나의 분명한 지시가 있다. 그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것을 믿으라고 요청한다. 그것을 승낙하지 않고서는 구원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까닭이다. 복음은 곧 그 구원의 작인(作因)으로 형성되었다. 여기서 바울은 “너희 구원의 복음”(엡 1:13)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unto salvation) 하나님의 능력이라”(롬 1;16)하였다. 또한 고린도전서에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전 1:21)고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그 복음을 믿는 것이다. 

 고넬료는 천사에게서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의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행 11:13-14)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빌립보의 간수(看守)는 그의 물음의 대답으로 바울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0-31). 주 예수를 믿는 것과 그 복음을 믿는 것은 정확하게 동일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 복음에 무지하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구원자의 이름뿐 아니라 광대한 교리의 상징도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복음이 내포하고 있는 그 전체에 정통한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구원 얻기 위해 해야 할 첫째 것은 그 복음을 믿는 것이다. 그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해 바울은 말한다.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롬 10:14) 그 지식이 항상 그 믿음에 앞서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첫째 과제는 그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기 까지는 그 둘째 단계인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나아갈 수가 없다. 그 복음은 “한 믿음(the one faith)”이라고 칭하였다. 그것은 환유적(換喩的)으로 이해되는 마음의 행동-곧 믿음이 요구되는 것들로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히 11:6) 하나의 원리가 규정되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엡 2:8),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히 10:38)고 확언하였다. 지금 이 성서 구절이 말하는 믿음은 단지 여호와의 전능성을 이해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구체적으로 약속한 바를 믿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롬 4:9)고 하였다. 그러면 그 의로 여기심을 받는 믿음의 내용을 알아보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롬 4:20-21) 

 우리는 충성스런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선정된 것을 안다. 그가 믿었던 성서적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믿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 증거의 말씀 내용을 잘 살펴보면 지난번 강의에서 밝힌 것과 같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어야 할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으로 그 주된 요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 복음이 형성된 내용이 무엇인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행 8:12), 누가가 요약해 말한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그 복음은 두 가지 요소로 합성되어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가 우리 각개의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예수의 이름에 관한 중요한 교리이다. 이 양자를 마땅히 알아야 한다. 구원하는 믿음이 작용하기 전 그 각개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 첫째 것에 관해서 우리는 이미 8강과 10강에서 취급하였고, 간접적으로는 9강, 11강, 12강, 13강, 그리고 14강에서 다루었다. 공통적으로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해설한 것들이다. 

 “그 이름에 관하여는” 행 4:12에 잘 가르쳐 주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직 한 이름을 주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이름이 “주어졌는가”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여러 과정을 들어서 증명하고자 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곧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고전 1:30) 예수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성격을 가진 하나의 인간으로 세상에 나타나셨다. 그의 피와 육신을 산 제물로 드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종족을 다루시는데 있어서 그의 의(義)를 선포하실 수가 있게 되셨다. 그리고 그 산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사 부활시키므로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다시 죽지 아니하시게 되었다. 이제 사람들이 힘입을 그 이름은 그를 용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 

 신자들이 힘입을 그 이름을 취하는 방법은 그 뱁티즘(Baptism)의 규례(規例)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형식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설명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었다”(갈 3:27)고 하였다. 그리스도로 옷입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옷입는 것으로서 마치 예수께서 세상에 현현(顯現)하심에 있어서 아버지로부터, 아들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과 같은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로 옷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서는데 있어서 본래의 사람 그대로 벌거벗은 상태가 아니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곧 자기가 가진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을 이해하고 믿기 전에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을 알아야 한다. 그 하나는 그 다른 것에 보충이 없이는 그 효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에 무지한 것은 그 복음에 무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그리고 그의 승천 등, 그의 역사적 사실들에 관해 익숙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것들을 교의적(敎義的)으로 알지 못하고 그것들이 뒤따를 그 영광과 관계된 바를 모른다면 그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목적을 바르게 깨달았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이 영혼불멸의 교리와 연합한 그 지식인 경우에는 아주 기묘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설(設)은 성서의 모든 의의와 효과를 사라지게 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 순종하신 제사로 말미암아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Immortality) 드러내신 것”, 생명을 획득(獲得)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 보셨다.(히 2:9) 그러나 만일 우리가 소위 불멸의 영혼을 인간 속성(屬性)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 성서적 위치에서 바꾸어 놓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생명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되어 있는 그 특성을 파괴하고 결국 소위 정통 기독교 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서운 고통, 곧 그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불멸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제물이 되었다고 하나의 변칙적(變則的) 설교로 둔갑(遁甲)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그릇된 교리에 의하여 헤아릴 수 없는 수수 억만의 소위 불멸의 영혼들이 여전히 불화(不和)가 계속되며, 또한 그 분노와 저주의 고통 가운데 영원히 처하게 될 운명에 있는 것이다. 

 그 복음 진리가 올바르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영혼불멸설(靈魂不滅設)이 우리 마음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의 근본되는 교리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死亡)이 왔다”는 말씀을 말살하기 때문에, 복음의 전 체계를 무효하게 하고 그것이 제공하는 구원으로부터 주의를 다른 곳으로 온전히 돌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전혀 약속하시지 않은 보상(報償)을 제시함으로 그 효력을 파괴한다. 사실 그것의 효력은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모든 것을 변질시키고 손상케 하는 독(毒)이 되어 무효하게 하여 말소하는 것이다. 그것은 계시의 전 체계에 충격을 주어 그렇지 않으면 화평, 질서,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지배될 곳에 혼동과 불합리를 끌어 들인다. 그것은 성서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리로 옷입고 그것과 관계된 바른 정신을 가지기 전에 마음에서 몰아내야 할 하나의 불결(不潔)한 영이다. 이미 그의 마음은 복음 진리를 무효하게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것은 그 진리의 한 줄기 빛조차 마음에 진입(進入)하는 것을 막아버릴 만큼 효력이 있다. 

 우리가 도달한 논점은 구원에 관한 근본적 조건 중의 하나이며,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이라고 일컫는 복음 속에 내포되어 있는 가르침의 결정적 신조(信條)인 것이다.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 하나님의 진리 전역(全域)에 미친다. 그것들은 죄가 있어 가치 없는 피조물인 우리와 그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 여호와께서 우리 인류를 다루시는 것, 그의 약속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수단(手段), 그에 대한 우리의 의무, 등등에 관한 창조주의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다. 영원한 존재를 위한 공헌(貢獻)에 적합한 조건으로서 요구해야 할 이와 같은 지식,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 외에 더 적합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현재의 개혁과 장래의 구원의 방도로서 된 신경(信經)을 반대하는 것은 단지 무지한 소치(所致)이다. 적당한 격려가 없이 어떻게 도덕성이 개발되겠는가? 사람에게 소망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소망이 그에게서 활동하겠는가? 그에게 믿음의 결정적 목적이 없다면 어떻게 그의 믿음이 행사(行事)하겠는가? 도리적 (道理的) 복음의 아름다움은 바로 필요한 것을 끌어내어 마음에 공급하여 그 높은 본능을 흡족케 하는 것이다. 

 그 복음에 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무무(貿貿)한 사람들을 상상해보자. -그들은 그 약속된 구원의 소망으로 한 번도 마음을 써본 적이 없다. 그들의 감정은 한 번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끌려 본 적이 없다. 그들의 본성이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징계 받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상냥하고 친절하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용납되었다고 가상해보자. 어떤 행복이 그들에게 있을 것인가? 그들은 전혀 그 처한 진가를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성도들이 오래 동안 가슴 속에 간직했던 기대(期待)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감사를 드리지 못할 것이며, “복된 소망을 바라던” 자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높은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친 백성으로 만들어서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공포하게 하려는 것이다”(벧전 2:9).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입는” 원리로서 준비하시고 있는 그의 친 백성은 “그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이며”(골 3:10), “모든 영적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심을”(골 1:9) 받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役事-work)를 효과 있게 성취하기 위한 수단은 그 복음의 전파이다. 식자(識者)는 아마 이 신조와 교리들을 비웃고, 적선자(積善者)는 그의 관용(寬容)을 극대화(極大化)하여 모든 궁핍을 없이할 만큼의 적선을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그 말씀으로 비췸을 받지 못하면 그 누구도 그의 흠 잡힐 것으로 오도(誤導)될 것이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라”(고전 3:19) 

 사람은 구원을 위해 공헌할 것이 성서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그것을 성실하게 시행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 세상의 지혜로운 자는 이와 같은 방식에 묶여있는 교리와 편협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나, 양심에 비추임을 받은 자는 그것을 잘 입증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해야”할 것이다. 예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요 6:63). 그것은 그가 증거하신 그 복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한 베드로가 가리킨 대로(요 6:68) “영생의 말씀”인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요 12:48) 

 그 큰 심판의 때가 이르러 우리의 지위를 가늠하는 심판의 기준(基準)이 있다. 그 심판에서 용납 받을지 못 받을지 간에, 많은 대중이 달려가고 있는 공론(空論)과 통속적 이교도적 기독교의 “넓은 길”을 가지 말고 적은 무리와 함께 말씀의 정확한 “좁은 길”을 가도록 하라. 후자(後者)는 생명의 길이요, 그 전자(前者)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 하리라”(눅 9:23-26)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기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라”(고전 3:18-19)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 16:15-16) 

 현대 기독교에서 진실한 크리스천이란 전체적으로 이상적인 성실성, 인격의 미덕, 신(神)에 대한 경건성 등으로 아주 변하여, 교리적으로 믿는 신앙은 경시하고 있다. 다만 사람으로 하여금 의지가 선하고 신실하여 도덕적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할 뿐,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점들에 관해서는 무지하던가 아니면 그릇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보상으로 준비되어 있는 바를 충분히 얻을 줄 믿고 있다. 이것이 통속적 기독교의 취향이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면 그릇된 것이며, 확실한 것이 아니면 불확실한 것이다. 만일 그것이 확실한 것이라면 성서는 그 권위를 잃을 것이다. 그것은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성서를 하나님의 권위로 믿는 사람은 누구도 믿음을 모순되게 고백할 수 없고, 또한 이와 같이 매우 중대한 주제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성서는 한결같이 그리고 뚜렷하게 구원에 대하여 멋대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도 적고, 찾는다 해도 행하는 자가 적은 “좁은 길”이라고 국한해 놓았다. 결정적 조건들이 규정되었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덕적 선보다 더한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에 절대 순종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고의적(故意的)으로든가 또는 환경 때문에 순종치 않는 모든 사람을 그 축복에서 제외한다. 

 그러므로 본 논점은 성서를 믿느냐 아니 믿느냐를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쪽이 아니면 그 반대 쪽이 되는 것이다. 그 중립(中立)은 없다. 우리가 장래에 어떤 기대가 있다면 그것은 성서 속에 담고 있는 그 약속들 때문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서 외에 어떤 원천에서도 기대를 갖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완성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원하든가, 또는 희미하게나마 품고 있다면 그것은 단정된 그 조건들을 완전히 순응한 바탕에서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다른 바탕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는가? 

 또 한 편, 우리가 성서의 권위를 의심하고 그 말씀을 버린다면, 우리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다. 거기에 중간(中間)이란 있을 수 없다. 사람이 만일 성서가 가리키는 구원을 얻으려면, 그는 성서가 말하는 조건들에 응해야 한다. 그것은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조건들이 아니다. 그것은 누더기 같은 인간의 덕(德)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에 특별한 관계가 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취득하는 방법도 특이하다. 만일 당신이 그 특별한 것, “그 계약된 바”를 마땅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당신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며, 그것이 싫으므로 참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당신이 소망으로 품고 있는바, 그 사소한 덧없는 인간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려는 것이다. 당신은 장차 기대할 소망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조건적 선(善)을 모욕적으로 거절한 보응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 

 당신은 아마도 인정받을 만한 정당성과 장차 생활에 미칠 당신의 덕행의 보상에 대해 말할 것이다. 당신은 그 단정하는 바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어떤 원칙에서 당신의 주장을 내세우려는가? 당신은 한결같이 범죄를 억제했다.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 그 잃어버린 자에게 도로 갖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적선을 하고, 동료들에게 친절했다고 할 것이다. 매우 좋다! 그것들로 당신은 오는 세대의 생명을 얻을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가? 그 보상을 주장하려는가? 오, 친구여, 현자(賢者)여, 당신의 그 덕행의 생애는 그 결과가 이 생에 한정되어 있다. 당신의 그 고상한 행위가 그 축생(畜生)같은 사람과 당신이 구별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더욱 당신의 성품이 내세의 축복으로 가까워지는 줄로 알지 말라. 당신은 그것으로 내세의 생명을 얻을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 그것은 당신의 보잘것 없는 모탈(mortal)적 존재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 타고난 생애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조건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부가(附加)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타고난 덕행의 보상으로써 그것을 소망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얻도록 그리스도 예수에게 맡겨진 것이다. 우리가 그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요일 5:10,12). 당신의 보잘것 없는 덕행은 아무 소득이 없고 다만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사라지게 할 뿐이다. 

 그 믿음에 대해서 많은 철학적 적의(敵意)가 있어야 하는 것은 놀랄만한 문제이다. 그 믿음은 신경(信經) 제작자가 발명한 것이 아니며, 그것은 자연적이며, 계속하는 결심의 불가결한 행위이다. 그것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 신경(信經)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다른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믿지 아니할 수 없다. 그것은 행복과 재난에 관한 모든 감정의 원천, 곧 모든 지적 행위의 주요 동기가 되는 것이다. 사람이 온종일 공장에서 수고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보수를 받으리라고 믿는 믿음 때문이다. 사형 선고 받은 자가 어째서 기가 죽고 낙담하는가? 그는 그의 죽음이 곧 닥쳐올 것을 믿는 까닭이다. 그러나 그에게 집행 유예(執行猶豫)의 통고가 왔다고 말해보라. 그는 기쁨에 넘쳐 뛸 것이다. 왜? 그는 다가온 운명을 피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거래(去來)제도는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이며, 사회가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 풍조가 일기 시작하면 공황(恐惶)을 초래하고 잇따라 모든 범죄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은 그 첫째 원리이며, 그 신앙 행위의 근본이며, 영적 환희(歡喜)의 원천이며, 계속적 추진력에 근원(根源)이다. 

 그러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결정적 교시(敎示)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찬성이다. 믿기 전에 일어나는 것을 마음에 알리는 것이다. 곧 먼저 믿음의 주제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식(알려진 것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은 믿음의 근본이 된다. 이 원리는 실제적으로 세상 만사에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기독교에 한해서만 그 중요성이 무시되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이 세대의 지혜 있다는 자들이 무시하는 그 교리들이 실제에 있어서는 장래에 관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둔 여러 가지 지식이며, 오래 동안 지성인들의 주의를 끌지 못했던 것들이 장차 그들의 판단을 모역할 것이며, 그들의 불신을 밀고(密告)할 것이다. 

 만일 그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탐구해볼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것들이 사실이라면 그것들을 무관심하게 다루는 것은 정신 이상에 가까운 바보짓이다. 그러므로 이 논점은 신(信), 불신(不信)의 문제이고, 편협(偏狹)이라든가 자비(慈悲)의 문제가 아니다. 관대한 기독교, 매우 고상하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당신이나 당신의 이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에 무관심하다는 뜻이다. 이 생에서 관대한 것은 “그 좁은 길”보다 유쾌하다. 수억만의 영혼들이 넓은 길로, 지성적 기쁨을 가지고 존경받는 무리로서 그리고 세련된 그윽함을 가지고 멸망으로 호송(護送)되고 있다. 비옵기는 하나님께서 본서를 읽는 독자의 얼마라도 그 세상 무리에게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의 뜻을 찾고 있는 겸손한 사람들과 운명을 함께 하도록 권고하시기를 바란다. 

 그 복음을 믿는 것이 구원의 첫째 조건이다. 그러나 이것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런 약속들을 모두 믿는다 해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동참자가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믿고 침례(Baptism)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바와 같이 마땅히 침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바 그 사도들의 제도의 한 특징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목청을 높여 고백하는 자들이 분명한 기독교 교리를 제도적으로 위반하는 자들과 충실히 제휴(提携)하고 있는 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다. 신약 성서에 나타낸 의무(義務)에 관해 어떤 애매모호한 것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주제에 관한 그리스도의 모든 언명(言明)은 해석상으로나 기록상으로 모두 잘 설명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오순절 날, 충격을 받은 사람이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꼬?”하고 외칠 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그리고 다음 기록은 “그 말을 기꺼이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三千)이나 더하더라”(행 2:37,38,41)고 하였다. 여기에 명령과 그 실례가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듣는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사마리아 사람들)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라”(행 8:12). 또한 이방 사람 고넬료와 그의 온 가속(家屬)이 믿게 된 것을 듣게 되는데, 베드로가 전도하고 난 후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행 10:47,-48). 또한 바울 자신이 그의 개종(改宗) 경로를 이같이 말하였다. “이제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행 22:16). “일어나 침례를 받으니라”(행 9:18). 우리는 또한 빌립보의 간수(看守)의 입신(入神)에 관한 경위를 듣게 된다. “밤 2시에 간수가 저희(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으니라”(행 16:33). 우리는 주 예수 자신도 순종하는 행위로서 이에 복종하여 침례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마 3:13-15) 

 이와 같이 신약 성서에는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이 기독교 초기 신자들 모두에게 수반된 의식(儀式)이었던 것이 여러 곳에 결정적인 실례로 제시되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으로 승인되었던 것은 20세기 신도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것이다. 이 견해를 취하는 것은 당세(當世)의 풍(風)을 따르자는 것이 아니다. 침례의 필수성(必須性)에 반대하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자신의 책임을 무시하는 것이다. 사도들은 그 의식 행위에 대해서 더욱 더 중요한 빛을 밝혀 놓았다. 이미 인용한 바와 같이 그 주제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었느니라”(갈 3:27)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신의 죄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役事-operation)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골 2:11-12)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롬 6: 3-6)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비유로 말한 베드로의 틀림없는 견해를 들어보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 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상(表象)이니 곧 침례라. 육신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벧전 3:20-21) 

 온 서신서에는 침례에 관한 동일한 논급(論及)들이 많지만, 이것으로써 침례를 받으라는 의미나 또는 그 효과를 찾기가 어렵다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사도들의 견해를 충분히 전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의 구조상(構造上)의 변이(變異), 하나의 관계에서 다른 하나의 관계로 되는 것, 곧 옛사람, 또는 아담의 성품을 벗고 새사람, 또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 벌거벗은 아담의 자손에게 입히운바 죄를 가리우는 이름, 그것으로 여호와 앞에 서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을 인정받는 것이 된다. 물론 이 효과는 책임과 함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물에 몸을 담그는 단순한 행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그 진리를 지적으로 이해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연합하여 실시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결과가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찮은 우스꽝스런 관례(慣例)를 가지고 이처럼 중요한 변화와 관계 시킨다는 것은 이상스럽고 믿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음이 흡족하게 될 때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고전 1:27-28) 그것들로 말미암아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를 성취하시는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특징의 하나라는 것과 그 의식 수단 자체에 있지 않고 성실한 순종이 그의 종으로서 보장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 문제에 대한 논구(論究)를 멈출 것이다. 아담의 범죄는 그 열매를 따먹는 그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불순종에 있는 것이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은 단지 그 장대에 달린 놋뱀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아만 장군이 그 문둥병을 고침받은 것은 그 몸을 요단강에 잠근 그 요단강 물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 결과를 가져온 각각의 사건에 내포되어 있는 원리,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원리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데 있어서 하나의 뚜렷한 특징이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것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 15:22) 

 그 행위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이 생각되지 아니하든지, 또는 더욱 엄격한 시험이든지, 그리고 더욱 뚜렷한 순종이든지 독자(獨子)를 드리고, 또는 온 나라를 드리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어떤 경우에나 고난을 무릅쓰고 순종해야 한다. 순종이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보다 그리스도인 세대에 있는 자들에게 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요구 하시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바울이 다음 같이 말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그리스도인들)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졌다. 행 7:53 참조)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히 2:1-3) 

  

 그러므로 기독교가 그 명령들에 있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지만 그것들을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 엄격함과 책임이 그 율법을 능가한다는 것을 사도들에게서 배운다. 현대 기독교가 논하는 은혜의 풍조를 따라서 교리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 명령들을 지키든지 안지키든 별것이 아니라고 어설프게 성서를 다루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한 소망, 그 한 믿음, 그리고 한 침례를 아담의 보잘것 없는 자손이 이 그리스도인 세대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용납하실 제물(祭物)로서 요구하신다.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 자신이 고안한 감상적 경건(敬虔)을 드리는 것은 확실히 그 제공자(提供者)에게 죽음을 가져왔던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진리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 옛 모탈(mortal)한 아담의 지배에서 살리는 영이 되신 하늘에 계신 주님, 생명을 주는 둘째 아담에게로 옮기운 것을 뜻하는바, 물에 잠기우는 침례를 요구해오셨다. 사람이 그 까닭을 전혀 지각할 수 없는 한 행위에 굴복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울 것이지만 그러나 그 굴복은 사람이 창출해낸 어떤 필수적이든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실행보다 더 하나님께 시험된 순종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증(例證)인 것이다. 

 침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身分)에 역사하는 그 변화는 “하나님의 역사(役事-operation)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골 2:12) 되어지는 것이다. 그와 같은 믿음이 없다면 물론 그 침례 받는 행위에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러므로 침례에 있어서 우리의 견해는 그 효력 발생이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심적(心的)조건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믿는 믿음과 그의 뜻에 절대 순종(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은 그리스도인 세대에서 그 큰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불가결한 행위로서 그것을 중시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가결(不可缺)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리스도인 세대에서 하나의 명령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주 예수와 사도들과 초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준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더욱 그 행위의 특성은 그것에 임하는 사람의 조건에 달려 있다. 이미 살펴 본바와 같이 그 의식 자체에는 아무 효과가 없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자 하는 진지한 사람이라도 이에 대해 말씀의 빛을 받지 못한 자는 그 의식을 준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오직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독교 초기에는 아무에게나 시행되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이 “구원의 말씀”에 관한 지식을 터득하기까지 침례를 권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그 지식이 없이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은 단지 몸을 물에 잠그는 것뿐, 율법시대에 행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과 아무 관계도 없는 무익한 것이다. 신약 성서에 있는 모든 실례(實例)는 그 침례 의식을 행하기 전에 복음을 깨달았고 그것을 믿고 있었다. “한 침례”를 형성하기 위해 “한 믿음”이 요구된다. 그것은 다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로 씻는”것이다.(엡 5:26) 

 그러나 말씀이 마음에 없을 때 그 깨끗게 하는 요소는 결핍되어 그 의식(儀式)을 준행한 자가 아직 깨끗함을 못 받은 상태이다. 이와 같은 것이 오늘 대부분의 기독교인의 상태이다. 그들은 단지 종교의식으로 그 침례를 받았을 뿐 예수와 그의 사도들이 전파한 그 복음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한 무지 가운데 물속에 잠긴 그들의 침례는 수 천번 거듭 시행해도 아무 가치가 없다. 만일 그들이 참으로 그 지식을 터득하고 침례를 받을 때는 이전 시행했던 것을 전혀 무시하고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다. 성서에도 재침례(再侵禮)한 경우가 있다.(행 19:1-5). 에베소에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은 열두 제자가 있었다. 그들은 바울이 시정(是正)한 교리를 믿고 다시 침례를 받았다. 

 기독교의 침례로서 유아세례(幼兒洗禮)를 지지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논급(論及)한 취지 전체가 자명하게 그들이 종교적 우매(愚昧)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 유아세례의 교리의 소견은 바로 정통 기독교의 생명인 영혼불멸의 교리를 낳았고, 또한 그것을 지지하는 모든 다른 배교(背敎)의 불합리한 것들과 함께 없어져야 할 것들을 생산했다. 

 문제를 요약하면 “그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은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어올 때 유일한 성서적 대답이 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행 2:38)는 것이다.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진리의 기동(起動)하는 영향으로 말미암아 “물로 나는”것이며, 그의 죄가 가리워지고 “그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입되는 것이다. 그의 허물은 가리워지고 그의 과거의 모든 생활기록이 말소되고, 그리고 그는 무덤에서 나와 “영으로 태어나” 결국에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바”(눅 20:36), “양자 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롬 8:23) 법적 후보자(候補者)로서의 수습기간(修習其間)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최종적 용납은 이 새로운 관계에서 전개되는 내용에 달려있다. 만일 그가 영의 열매를 맺으면 곧 그 동기적(動機的) 능력으로서 그의 마음에 거하는바, 영의 말씀들(요 6:63)에서 나오는 도덕적 결과들이 있다면 그는 “어떤 자는 삼십 배, 어떤 자는 육십 배, 또 어떤 자는 백배의” 열매를 맺는 그의 종들을 회계(會計)하시려 주께서 재림하실 때, 주께 인정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반드시 순종했어야 할 그 말씀의 빛에서 떠나 육신이 지시하는 “육신의 일들”을 계속 했다면 그것들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일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財利)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들”이 받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 6:8). 두 부류(部類)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다르게 처리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전자(前者)의 이름은 그들이 침례 받을 때에 새겨졌던 “어린양의 책에서”(계 3:5) 도말될 것이다. 반면에 그 다른 부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들을 선하게 하는 바”(롬 8:28),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둘러싸인 그들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교훈을 받은 대상(對象)이 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20). 이것은 주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 하신 경고의 말씀이다.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요 15:14). 그가 분부하신 확실한 하나의 규례가 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눅 22:19) 하셨으니. 이것 역시 “우리에게 분부한 것 중의 하나이며”, 모든 신자에게 그의 친구가 되는 증표(證票)로서 요구하신 것이다. 
그것은 “주의 만찬” 또는 “떡을 떼는 것”으로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계속하였다(continued stead-fastly 행 2:42)”고 하였다. 이것은 원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모여 마지막으로 유대의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분부한 것이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니라”(눅 22:19-20) 

 여기서 주의 부재(不在)중 그의 제자들이 지켜야 할 규례로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떡을 떼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 그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어 분명한 바,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그를 기념하기 위하여” 정성들여 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 떡을 자주 먹으며, 이 잔을 자주 마시며,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As often as ye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rhwjs 11:26). 그 규례는 매우 적당한 것이다.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 떡은 그의 찢기운 몸을 나타내며, 그 포도주는 그의 흘린 피를 나타낸다. 이처럼 인간성이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장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육신의 죄의 정죄를 나타내는 것을 제자들이 그 상징들로 된 떡과 포도주를 나누기 전에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그 의식(儀式)의 상(床)을 중심에 두고 그 둘레에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둘러 앉아, 자기들을 위해 애정을 기울여 죽으신 그 큰 희생을 묵상하여 영을 새롭게 하고, 한편 지금은 부재중이지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 의식 내용은 단순하지만 그것은 좀처럼 있을 수 없는 필수적 모임으로 그들의 영적 절박성에 충실히 대응하게 하며, 권고와 조언(助言)으로 영을 새롭게 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런 믿음과 소망을 건축함에 있어 뛰어난 행위를 창출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자들이 세상에서 살기 위한 사업경영에서 오는 세속화(世俗化)와 영적 부패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에게 명령되어 있으므로 그것은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경시하지 않을 것이며, 또는 회피할 수도 없는 구속력(拘束力) 있는 의무이다. 그리스도의 모든 규례를 내버리는 극단적인 종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극단론자는 그 상에 놓인 떡과 포도주가 사실 그대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엉터리없는 설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말씀에서 지식을 얻는 자는 이 그릇된 양론(兩論)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 의식을 준행할 날짜에 관하여는 지시가 없다. 다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의 직접적 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되는 어떤 인도가 있었다.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떡을 떼려하여 모였더니,”(행 20:7). 또한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는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말게 하라”(고전 16:2)고 바울이 말하였다. 주(週)의 첫째 날은 유대 달력으로 안식일 다음날 곧 현 일요일이다. 그 날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완성을 축하할 날이다. 

 안식일에 관한 엄격한 규례든가 소위 현 기독교가 강조하는 주일성수(主日聖守)의 교리는 아무 근거가 없는 것임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안식일 엄수는 유대인의 한 규례이다. 그것은 베드로가 말한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의 하나이다. 그것은 기독교에 속한 규례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대적하는 의문(儀文)에 쓴 증서로서” 이미 도말하였다고 하였고, 그것이 초기 기독교에 혼성(混成)되었던 것이 잘 설명되었다. 사도들의 회의 중에 어떤 바리새파 사람이 일어나 말하기를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했다. 그 교리는 당시에 바른 것이 아니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로 바른 것이 아니다. 그 문제를 토의하고자 모였던 사도들의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惑)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마땅히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리라고 하였으므로(ye must be Circumcised and keep the law), 사람을 택하여 …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서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행 15:23-29) 

 옛날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도들은 이처럼 그들이 특별히 언명한 것 외에도 어떤 모세의 조항도 과하는 것을 금하였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만일 안식일이 예외라면 예외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권위있는 엄명(嚴命)이 그들 안에 숨어들어 온 유대주의 정신을 소멸하지 못했다. 그것을 바울의 다음과 같은 글에서 엿볼 수 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갈 4;10-11)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골 2:16) 

 안식일에 관한 그의 가르침은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 지니라”(롬 14:5)고 한 것이다. 강단(講壇)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주제에 관한 통속적 기독교의 견해는 분명히 그릇된 것이다. 주(週)의 첫째 날, 한 주간의 수고에서 쉬며, 평일(平日)보다 더 한층 영적 묵상에 잠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제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날에 속박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어떤 법에도 위반됨 없이 편리한 대로 날짜를 결정하면 된다. 무엇이든지 평일에 해서 바른 것은 비록 편리하지는 않을 지라도 일요일 날 해서 그릇될 것은 없다. 물론 세속적 수고에서 쉬는 날로 된 일요일, 종교 생사에 참여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베풀어진 휴식에 대해 정말 감사할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어깨에 괴로운 짐을 지우는 하나의 그릇된 교리를 시정하려는 것뿐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시장기를 면하려 밀 이삭을 잘라 요기하고, 또는 구덩이에 빠진 불쌍한 양을 구해주어도 그것이 선한 일이면 아무 관계가 없을 것이다. 

 결론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신약 성서에 나타난 진리와 친숙하게 하라. 그리고 그에게 주 예수 안에서 죄를 가리우는 이름이 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라. 다음에는 그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주를 기다리면서 주를 기념하는 행사를 하며, 날마다 주의 계명들을 실천케 하며, 그리스도 자신이 본이 된 그 인격을 개발하게 하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게 하라. 그가 이런 신분이 되어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충실히 행하면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에게 확실히 인정되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영광된 나라의 기업을 받으라”고 그 나라에 초청되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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